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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관련의 종합 전시회 「Wireless Japan 2008」이 7 월 

22 일부터, 토쿄 빅사이트에서 개막했다. 첫날에 총무성 종합 통신 기반국 전파부의 

와타나베 카츠야 전파 정책 과장의 강연이 있었다. 와타나베 과장은, 휴대 전화로 100 

Mbps 강의 브로드밴드 환경을 실현하는 3.9 G, 한층 더 고속의 4 G 를 향한 총무성의 

전파 정책등에 대해서 해설했다. 

 

와타나베 과장은, 국내의 전파 이용과 총무성의 전파 정책에 관해서 설명했으며, 

우선 모두에 「국내 전파 이용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중, 

총무성에서는 「4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전파 정책을 진행시키고 있다. 

 

1． 차세대 휴대전화나 WiMAX 등 무선의 브로드밴드화를 도모해 간다. 

2． 브로드밴드 제로 지역의 해소로, 유선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무선의 브로드밴드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 

3． 고속도로 교통시스템(ITS)의 구축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삭감한다. 

4． 차세대 정보 가전·홈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 중에 휴대 전화는, 「단순한 음성 통화의 도구가 아니고, “정보 기계화”하고 

있다」라고 와타나베 과장은 지적해, 향후 휴대 데이터 통신의 트래픽은, 2010 년에는 

2007 년의 약 4 배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그렇게 되면 지금의 네트워크 시스템은 

용량초과로 그에 대한 정보 고속 도로의 차선을 늘리는 방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중에서 총무성에서는, 주파수의 재편이나 전파 이용을 보다 신속·유연하게 

실시하기 위한 제도를 제정하는 등 전파 정책을 실시해, 2010 년을 목표로 한 다운로드 

속도 최대 100 Mbps 를 넘는 3.9 G(LTE/UMB) 휴대 전화의 등장에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또, 휴대 전화 이외의 전파 정책의 기본 방향 중 하나인 ITS 에 관해서는, 벌써 

보급이 진행되고 있는 ETC나 VICS에 가세해 차량간 통신이나 차재 레이더등에 의해서 

안전 운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12 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5,000 명 이하로 하는 

것을 정부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도쿄·오다이바에서 대규모 실험을 실시해, 10 년까지는 실용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1 년에는 지상 디지털 방송의 이행에 의해서 아날로그 TV 의 주파수대가 

개방되지만, 이 중의 UHF 대역의 일부를 ITS 용으로 할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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